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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동아 야구팀은 매주 월요일 다양한 주제를
놓고 자유로운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KBO리그의
여러 소식과 뒷이야기, 다양한 전망까지 브레인스토
밍 형식의 대화입니다. 회의실 현장을 날 것 그대로
야구팬들에게 전달해드립니다. 8일 야구팀 회의 참
석자 : 이경호 차장, 정재우 전문기자, 장은상, 서다
영, 최익래 기자.

이경호(이하 이): 우리끼리 편하게 ‘아이언 감독’으로
부르는 이강철 KT 위즈 감독이 이름 그대로 강철 같

은 단단한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단 첫 포
스트시즌 진출 가능성도 강하게 제기될 정도로, KT
는 최근 분위기가 그야말로 무서울 정도입니다. 이
감독은 점잖은 신사 이미지인데 사실 코치 때는 카
리스마도 강했고, 감독들이 참 좋아하는 참모였어
요. 수석 코치 때는 과감하게 먼저 결정한 뒤 감독에
게 후보고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죠. 감독 첫 해
인데 자신만의 분명한 색깔을 보여주고 있어요. 과
감한 작전, 선수 기용에 대한 두려움 없는 결단 등….
정재우(이하 정): 선수시절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홈
런을 많이 맞아도 정면 승부를 하고 매년 10승을 넘
기며 기둥 투수로 활약했죠. 자기 공에 확신이 컸던
유형이었죠. 일단 판단을 내리면 자신을 믿고 행동
하는 스타일로 보여요.

뀫강철 같은 단단한 리더십
이: 맞습니다. 신중해 보이지만 과감해요. 결단력도
있고. 시즌 초 황재균 유격수 기용 등 파격적인 변화
도 두려움이 없이 시도했죠.

정: 이대은의 마무리 기용도 같은 맥락에서 파악됩
니다.
최익래(이하 최): 감독이 되어서도 선수 시절 모습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투수 파트보다 야수 파트
에서 과감한 작전이 돋보여요. 적극적인 앤드런 구
사가 대표적입니다.
이: KIA 타이거즈에서 조범현, 선동열 감독 때 메인
투수코치를 맡았고, 키움 히어로즈와 두산 베어스에
선 각각 염경엽 감독과 김태형 감독을 보좌하며 수석
코치를 담당했는데 각 감독들의 장점을 받아들이며
자신만의 색깔을 완성한 것 같아요. ‘여러분이 곧 KT
의 역사다’라는 문자 메시지로 선수단을 감동 시키는
등 팀을 완벽하게 장악하는 모습도 보여주네요.
최: 선수∼코치∼수석 시절까지는 선수단과 고 당
기기나, 카리스마있는 보습을 보여 줄 때가 많았다
고 하는데 감독이 된 후에는 온화한 리더십을 택하
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적인 부분으로 메시지를 확
실히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7일 한화 이글스전 퇴장
이 좋은 예죠. 전하고자 하는 바가 있을 땐 미디어도

적극 활용하고요.

뀫신인 감독 같지 않은 초보 사령탑
장은상(이하 장): 초보감독 티가 거의 없는 감독 같
아요.
최: ‘감독이 되고 가장 어려웠던 점’을 물었는데….
모든 결정을 본인이 하는 게 어려웠다고 하더라고
요. 이제는 조금씩 익숙해지는 모습입니다.
이: 신인감독들이 미디어 브리핑을 어려워하는데 이
감독은 그 부분에서도 소신을 명확히 합니다. KT는
이제 진짜 5위가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강백호가 부
상으로 빠졌지만 오히려 더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정: 실제로 4월까지만 좀 어려움을 겪고, 5월부터는
매월 5할 이상 성적을 거두고 있어요.
장: 스타 한 명에 대한 의존도가 없음에도 팀이 성적
을 냈다는 건 여러모로 상당한 소득이라 봅니다.
서다영(이하 서): 42승1무46패(0.477). 진짜 5할 승률
이 눈앞에 있습니다. ▶ 2면으로 이어집니다

스포츠부 야구팀

온화하면서과감…선수들패배의식걷어내
이대은마무리·적극적앤드런 꺋결단력최고꺍
코치때도카리스마철철최고참모로꼽혀
첫가을야구?외인선발좋고 꺋간다꺍에한표!

‘마법사 군단에 나타난 아이언맨!’ 만년 하위권 팀으로 분류되던 KT가 달라졌다. 올시즌부터 지휘봉을 잡은 이강철 감독은 초보답지 않은 뚝심과 과감함으로 선수들의 패배의식을 걷어냈다. 이제 5위의 그림자가 손에 잡힐 위치까지 올라왔다. 창단 첫 가을야구 도전도 마냥 불
가능한 목표가 아니다. 스포츠동아DB

야구기자들의 수다 꺋W베이스볼꺍

감동메시지-퇴장배치기
꺋강철맨꺍에게 가을 향기가…

이강철감독의 꺋뚝심리더십꺍과KT새도전

방탄소년단, 10월 말 서울 잠실 올림픽주경기장서 콘서트 연다 ▶ 2면
전 세계 음악시장을 장악한 그룹 방탄소년단이 10월 말 서울 잠실 올림픽주경기장에서 스타디움 투어 콘서트 ‘러브 유어셀프:스피크 유어셀프’를 펼친다. 5월 미국 LA로즈볼 스타디움에서 출발해 한국 가수 최초로 영국과 프랑스 등 5개국 8개 도시에서 85만 팬들을 불러 모은 역량을 국내 무대에 쏟아 붓는다. 현재 일본 투어 중인 이들은 1년 만의 콘서트로 다시 국내 팬들을 만나며 이후 또 다른 나라에서도 관련 무대를 펼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KT는 올해 89경기에서 42승을 거뒀는데 역전승이 19승에 달한다. 리그 전체 4위다. 경기
후 하이파이브 하고 있는 선수단. 스포츠동아 DB

<꺎너희가 KT 역사다꺏> <심판에 항의 배치기>


